
창원국가산단, 50년의 결실과 새 시작의 기념행사 최종점검

- 4. 23~27.(5일간),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주간 운영

- 박 지사,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끈 창원산단의 미래 50년 알리기가 핵심”

- 성공적인 기념행사 위해 준비사항 마지막까지 철저한 점검 주문

경상남도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점검 보고회를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완수 도지사의 주재로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행사 대행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 3월 준비·점검 보고회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5일간(4.23~ 

27) 추진되는 프로그램과 안전 관리 대책 등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박 지사는 “창원국가산단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점과 

미래 50년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

리는 것이, 이번 행사에서 제일 큰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기념식을 

편안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품격있고 안전하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념행사는 23일, 창원에 소재한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내의 연

구원과 대기업을 둘러보는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24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기념식과 한국산단공 경남지역본부에서 

마련된 조형물 제막식이 열린다. 25일과 26일에는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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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에는 신기술 및 기술동향 발표가, 2일차에는 산단 혁신 사례 및 창원국가

산단 발전방향과 인재육성 포럼이 진행된다.

마지막 27일에는 음악회, 드론·불꽃쇼, 창원산단 전시 및 기업문화 체험 등 도

민 참여행사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단지정책과 김

수진 주무관(055-211-3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